
￭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

제목 : 신랑의 기쁨을 입은 신부        성경: 이사야 62장

Tag: 

 1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,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 같이 나타나
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
할 것인즉 
 2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,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

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
 3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,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

될 것이라 
 4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

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쁄라라 하
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
될 것임이라 
 5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

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(사62:1-5)
성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기원합니다.

오늘 아기 예수께서 나셨습니다.

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, 이는 실로 위대한 하나님의 

구원의 선물입니다.

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신 사건입니다.

구약성경은 바로 이 사건을 위해 겨냥된 책이다.

구약성경 곳곳에서 바로 이 사건을 노래하고 예언한 곳이 많은데, 

오늘은 이사야서 62장을 읽었습니다.

이 예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메시야, 예수님으로 오신 메시야가 

주격이고, 또는 이스라엘 백성, 또는 예루살렘 성, 시온성전, 오늘날

로 해석하면 교회가 그 대격이다.

처녀와 결혼하려는 청년은 메시야를 상징하고 있고, 처녀는 교회, 



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.

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뻐

하며 노래한 예언이다. 그런데 그 신부된 처녀를 헵시바, 또는 쁄라

라고 부르고 있다. 헵시바는 ‘신랑의 기쁨을 입은 신부’라고 표현할 

수 있다. 쁄라는 ‘결혼한 여자’라는 뜻이다. 그런데 그 땅을 결혼한 

여자라고 부르겠다는 것이다. 그 땅은 시온이요, 예루살렘을 말한다. 

(1절)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이고, 

당시에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을 지칭한다고 보면 된다.

그런데 이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생활 중

에 선포되었다.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버림을 받아 포로가 되

어 이방땅에서 살고 있는 중에 받은 예언의 말씀이다. 당시에 예루살

렘은 황폐되었고 성전은 무너졌다.

 1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,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 같이 나타나
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
할 것인즉 

이스라엘의 범죄로 다윗왕의 후손들을 통한 메시야 대망의 꿈은 무

산되는 것 같아 보였다.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사악함과 범죄

함을 모른체 하지 않으시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통해서라도 의가 

빛 같이, 구원이 횃불 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으셨다. 하나님의 열

정이 잘 드러나 있다.

 2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,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
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

2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공의와 영광을 다른 나라들이 보게 될 것을 

예언한 말씀이다. 2절 말씀은 개인적 구원이 아닌, 공동체적 구원, 민

족적 구원, 나라와 정치적인 구원을 노래한 구절이다.

-하나님은 각 나라들의 공의와 구원에 관하여 관심이 크시며, 정의



로운 정권에게는 복을 주시고, 불의한 정권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.

-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새 이름으로 불리

게 될 것을 예언하셨다.

 3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,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
될 것이라 

-이 왕관은 메시야가 쓰게 될 아름다운 왕관인데, 이 왕관은 여호와 

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. 

-신실한 성도들이 바로 이 왕관이다. 즉,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교회

라는 뜻이다.

-소망을 잃지 않고, 경건함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

려진 왕관과 같다는 뜻이다. 바로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손에 들려

진 예수님의 왕관이다.

 4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
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쁄라라 하
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
될 것임이라 
 5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

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(사62:1-5)
4-5절은 이 왕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.

-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. 범죄한 이스라

엘은 버림받았지만, 경건함을 잃지 않는 그 후손들은 다시는 버림받

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다.

-너는 ‘헵시바’다. 신랑의 기쁨을 입은 신부.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

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예언의 말씀이다. 크리스마스는 그 하나님의 

사랑이 우리의 역사속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다. 로멘틱한 낭만적 

표현이다.

-너는 ‘쁄라’다. 너의 땅은 법적으로 ‘결혼한 여자’다. 하나님의 소유

권을 결혼이라는 법적인 형태로 선포하신 예언이다. 하나님의 사랑은 

두가지 모두를 의미한다. (이상적이며 현실적이다.)



-일단 크리스마스는 ‘헵시바’적인 사건인 것이 분명하다.

-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시다.

6-7절 말씀은 경건한 성도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이다.

 6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
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
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
 7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

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
-그들은 파숫꾼과 같다. 주야로 기도하며 잠잠하지 않고, 여호와로 

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다.

-너희는 쉬지 말라;경건한 자들이 기도의 촛불을 끄지 말라는 당부

의 말씀.

-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. 하나님께서도 열심히시니, 너희도 

열심을 잃지 말라.

 9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
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
 10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

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
-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마시리라;공의. 뿌린대로 거두리라. 

경건한 자들의 수고를 갚아 주시리라. 그들을 형통케 하리라. 

-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, 그 뜰에서 마시리라.

-10절 말씀은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에 대한 예언이시다. 백성이 올 

길을 닦으라. 큰 길을 수축하라. 돌을 제하라.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

들어라!

-교회의 사명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.

10절 말씀은 오늘 한국교회를 일깨우는 말씀이다.



이 말씀이 우리교회에,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으시

라. 아멘.

 




